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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센터장 김영호입니다.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는 한국과 인도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18년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에서 인도 뉴델리에 2020년에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경쟁이 나라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과학기술 강국을 이룩하고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특히 우주와 IT 분야에서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중요한 과학기술 및 정책 뉴스와 주요 연구기관 및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저희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한-인도 사이(Sci) 뉴스’ 책자 발행을 시작합니다. 이 명칭은 한국과 

인도의 과학기술 뉴스뿐만 아니라 양 국가 사이를 이어준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여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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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인도 과학기술 최신 뉴스

▣ [한국] 과학기술 최신 뉴스

 ○ 화학연, 차세대 리튬이온전지 수명 3배 증가시키는 음극재 개발
   한국화학연구원 김도엽 책임연구원 연구팀(화학소재연구본부)은 기존보다 수명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륨이온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리튬이온전지는 주로 흑연을 음극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론 용량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음극재로서 
리튬금속이 주목받고 있지만 리튬금속의 낮은 안정성과 폭발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연 연구팀은 리튬금속에 리튬이온 전달 소재(Al-LLZO)를 혼합하여 복합
소재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크게 줄이고 
리튬이온전지 수명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1]

 ○ KAIST, 신축형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
   KAIST-동아대-ETRI 공동연구팀이 잡아당겨도 고화질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평면이나 곡면형 모니터에서 더욱 발전하여 최근에 잡아당겨도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기존 개발된 신축형 디스
플레이는 고정된 단단한 발광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광면적 비율이 
낮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공동연구팀은 유연성이 우수한 초박막 OLED를 개발함으로써 일부 발광 면적을 
인접한 두 고립 영역 사이에 숨겨 넣는 방법으로 신축성과 높은 발광밀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또한, 구형 물체나 인체 부위와 같은 곡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서 웨어러블 
및 자유곡면에 부착할 수 있는 광원에 대한 응용성도 확인했다.[2]

 ○ 표준연, 2차원 상온에서 차세대 반도체 소자 ‘스커미온’ 제어 성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 중요 기술로서 2차원 상온에서 ‘스커미온’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커미온’은 전자 스핀에 의해 자성을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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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모양의 구조체를 가리킨다. 기존 스키미온 연구는 3차원 자석에서만 진행
되었는데 2017년에 2차원 자석을 사용한 연구결과가 처음 보고되었다. 
   표준연 연구팀은 2차원 상온상태의 자석에서 스커미온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 3차원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소비 전력이 1천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높은 안정성과 빠른 속도를 나타낸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향후 AI 반도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상온 양자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3]

 ○ 대전에 세워지는 독일 머크사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독일 머크사는 헬스케어와 생명공학 전문 글로벌 기업인데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내에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를 세운다. 이를 위해 작년 5월에 산업부와 
대전시와 머크사가 헙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5월 29일에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머크사 바이오 생산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머크사는 바이오 생산센터 건립을 위해 4300억원(3억유로)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착공한 센터(4만3천㎡ 규모)는 2026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이 바이오 생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임상단계와 제조까지 공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

▣ [인도] 과학기술 최신 뉴스

 ○ ISRO의 가가얀 프로그램: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 ‘비욤미트라’ 우주로 발사 예정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2024년 3분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비욤미트라
(Vyommitra)’를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지텐드라 싱 과학기술부 장관이 발표했다. 
'비욤미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우주를 의미하는 '비욤(Vyoma)'과 친구를 의미하는 
'미트라(Mitra)'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모듈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고 경고를 발령하며 
우주에서의 생명 유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임무는 ISRO의 가가얀 
프로그램(Gaganyaan Program)의 무인 비행 시험의 일환으로, 첫 번째 유인 임무는 
2025년에 예정되어 있다. 비욤미트라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도의 우주 탐사와 과학적 
혁신 발전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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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연구자들이 임신 스캔 판독용 AI 도구인 ‘Garbhini-GA2’ 개발
   IIT 마드라스와 THSTI(Translational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에서 개발한 ‘Garbhini-GA2’를 인도 내 여섯 개 병원의 의사들이 사용하여 
태아 이상 진단을 개선에 나섰으며, 특히 임신 후기에 진료를 받는 여성들의 정확한 
임신 주수를 판단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AI 도구는 초음파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주로 임신 중기에 스캔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부정확한 출산 예정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임신 날짜를 제공하여 영아 및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관리하며 최적의 출산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스캔과 
검사를 이용한다.  
   국가 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30~40%의 임산부가 임신 중기에 처음 
스캔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AI 도구는 델리NCR, 
아쌈, 구자라트, 텔랑가나, 푸두체리의 병원에서 초기 적용되어 연구될 예정이다.[6]

 ○ IIT 칸푸르의 새로운 초고속 시설: 항공우주 역량 강화
   IIT 칸푸르의 초고속 팽창 터널 테스트 시설, 일명 S2는 인도의 항공우주 역량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이다. 이 시설은 항공우주 연구 및 방위 응용에 필수적인 극한의 
극초음속 조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아 
3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S2는 초속 3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까지의 속도를 생성할 
수 있어 인도를 첨단 극초음속 테스트 능력을 갖춘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만들어준다.[7]

 ○ MNNIT 과학자들, 폐수를 이용하여 전기 생산
   모틸랄 네루 국립기술연구소(MNNIT)의 과학자들이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오염된 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라다라니 조교수 연구팀은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물을 정화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인도 정부로부터 10년 특허를 받았으며 환경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유망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특히 외딴 지역과 산업에서의 잠재적 응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MNNIT의 연구자인 지텐드라 프라사드가 흙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한 이전의 성공 사례는 사회를 위한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소의 공헌을 보여
주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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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인도 과학기술 정책 뉴스

▣ [한국] 과학기술 정책 최신 뉴스

 ○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27일에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서 개청했다. 새로 만들어진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R&D) 및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다. 
경남 사천시에는 지난 40년 동안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다.
   이번 개청에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 소속으로 되었다. 이 연구원들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며 직접 연구
개발(R&D)을 추진해나간다.[9]

 ○ 과기부, ‘글로벌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인공지능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이다.
   글로벌 연구개발(R&D) 정부 투자규모를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
-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3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 3개 기술인 차세대반도체(AI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를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주 분야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전,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올해 추진한다.[10]

 ○ 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바이오·우주 등 협력
   한국, 미국, 인도 정부가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핵심신흥기술대화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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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에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 및 의약품’, ‘반도체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인공지능’, ‘우주’, ‘양자’, ‘첨단소재’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상호 이해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인도 3국은 바이오, 우주, 양자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내에 차기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11]

 ○ 과기부,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기존 바이오 연구개발이 갖는 고비용과 장기간 
및 고난도 등의 한계를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여 
극복해나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3월에 LG화학 인공지능
(AI) 기반 신약개발 현장에 방문하여 정부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작년 6월에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12]

▣ [인도] 과학기술 정책 최신 뉴스

 ○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주최 우주과학 로드맵 수립 추진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한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산하의 라오위성센터(URSC)에서 
우주과학 로드맵 수립(SSRF) 회의가 2024년 4월 22~23일에 개최되었다. 인도의 
미래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2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모였다. 라오
위성센터와 인도우주연구기구의 우주과학 프로그램 사무국이 주최한 이 회의에서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우주론 및 중력학, 우주생물학, 태양물리학, 태양계 탐사, 
근지구 우주 탐사 등 6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도우주연구기구의 주요 
간부와 전문가들은 산업과의 협력과 청년 참여를 강조하며 방향성과 통찰을 제공했다.
   전체 회의와 집중 논의를 통해 단기(2030년), 중기(2031~2035년), 장기
(2035~2045년) 탐사를 위한 중요한 과학적 문제들을 도출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과학적 중복성을 식별하고 우주과학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결과는 문서화되어 전문적 검토를 받을 예정이며, 
이는 인도를 우주과학 연구 및 탐사의 선두에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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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년 간 인도의 과학기술 예산 및 성과의 큰 증대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총 연구개발(R&D) 지출이 2010-11년 1천 
억원(₹60,000 crore)에서 지난해 2천 억원(₹1.2 lakh crore)으로 두 배가 되었다. 
또한,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의 예산은 2013-14년 530 억원(₹3,200 crore)에서 
2021-22년 1,100억 원(₹6,700 crore)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로 과학적 결과의 
질과 양을 모두 향상되었으며, 인도의 과학 출판물 순위는 2010년 7위에서 2023년 
3위로 상승했고,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는 2013~14년 81위에서 2023년 40위로 
개선되었다.[14]

 ○ 인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도입
   인도의 신재생에너지부(MNRE)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정부 지원 태양광 프로젝트에 
신재생에너지부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승인지정 모델 및 제조업체 목록
(ALMM) 의무화 제도를 재도입했다. 이 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 인도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을 창출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의무가 현지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며, 골디 솔라(Goldi Solar)와 같은 기업들이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전환은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국내 생산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15]

 ○ 인도과학연구소(IISc), 반도체 제조기술 인재 양성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인도과학연구소(IISc)는 램 리서치(Lam Research)와 협력하여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 엔지니어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7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워싱턴 D.C. 국빈 방문 중에 
시작되었으며, 인도과학연구소의 나노과학기술센터(CeNSE)에서 램의 세미버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32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 중 세 명의 학생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취업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인도과학연구소와 램 리서치는 인도 반도체 미션과 함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6만 명의 엔지니어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에는 3D 반도체 공정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SEMulator3D®의 사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더 낮은 비용과 
환경 영향을 줄인 상태에서 가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램 리서치 인디아는 
나노과학기술센터의 오랜 파트너로서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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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달의 연구기관 소개

▣ 인도공과대학(IIT) 23개 대학

□ 인도공과대학(IIT) 개요

 ○ 설립 배경 및 목적
   - 공학과 기술 중심 기관으로서 고등 교육을 위해서 설립됨
   - 과학자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숙련된 인력 제공을 위해 설립됨

 ○ 인도공과대학(IIT) 설립
   - 대부분의 IIT는 인도 의회의 특별법에 의해 1950~1960년대에 설립됨
   - 현재 23개 IIT(델리, 봄베이, 칸푸르, 마드라스 등)가 있음(목록 및 순위는 아래 표 참조)

 ○ 학위 과정 및 전공 분야
   - 다양한 과학과 공학 영역의 기초, 응용, 다학제적 분야 전공
   - 학부과정, 졸업후과정, 석사 및 박사과정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이 있음

 ○ 핵심 연구 분야
   - 연구개발 역량, 제조 활성화 및 성공적 스타트업 문화를 위한 연구
   - 10대 기술 분야 : 헬스케어, 에너지, 지속가능 거주, 나노기술 하드웨어, 수

자원과 하천 시스템, 첨단재료, 정보 및 통신 기술, 제조, 안전과 방위 및 
환경과학과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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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공과대학(IIT) 목록 및 순위 (총23개)

No. Name
National Institutional 
Ranking Framework 

NIRF 2023 Rank
Abbreviation State/UT

Founded in
(Established 

as IIT in)

1 IIT Kharagpur 6 IITKGP West Bengal 1951(1951)

2 IIT Bombay 3 IITB Maharashtra 1958(1958)

3 IIT Madras 1 IITM Tamil Nadu 1959(1959)

4 IIT Kanpur 4 IITK Uttar Pradesh 1959(1959)

5 IIT Delhi 2 IITD Delhi 1961(1961)

6 IIT Guwahati 7 IITG Assam 1994(1995)

7 IIT Roorkee 5 IITR Uttarakhand 1847(2001)

8 IIT Ropar 22 IITRPR Punjab 2008(2008)

9 IIT Bhubaneswar 47 IITBBS Odisha 2008(2008)

10 IIT Gandhinagar 18 IITGN Gujarat 2008(2008)

11 IIT Hyderabad 8 IITH Telangana 2008(2008)

12 IIT Jodhpur 30 IITJ Rajasthan 2008(2008)

13 IIT Patna 41 IITP Bihar 2008(2008)

14 IIT Indore 14 IITI Madhya Pradesh 2009(2009)

15 IIT Mandi 33 IITMD Himachal Pradesh 2009(2009)

16 IIT Varanasi 15 IIT BHU Uttar Pradesh 1919(2012)

17 IIT Palakkad 69 IITPKD Kerala 2015(2015)

18 IIT Tirupati 59 IITTP Andhra Pradesh 2015(2015)

19 IIT Dhanbad 17 IIT ISM Jharkhand 1926(2016)

20 IIT Bhilai 81 IITBH Chhattisgarh 2016(2016)

21 IIT Dharwad 93 IITDH Karnataka 2016(2016)

22 IIT Jammu 67 IITJMU Jammu and Kashmir 2016(2016)

23 IIT Goa Un ranked IIT GOA Goa 20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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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공과대학(IIT) 위치 (총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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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달의 인물 포커스

▣ 양진영 이사장 (K-MEDIhub)

□ 양진영 이사장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입니다. 저는 1968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1992년 행정고시를 거쳐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의료기기안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차장직을 역임하고, 2021년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 K-MEDIhub 이사장으로서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공기관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생산센터 총 4개의 
핵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혁신신약이나 첨단의료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50여명의 
연구원들이 산·학·연·병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간암, 뇌암, 난소암, ADHD 등의 치료물질을 개발해 기술이전을 하였고,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해 안경다리에 부착한 스마트안경도 개발했습니다. 
   2010년 창립 후 십여년간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실패해 무너지는 경우를 몇 번이나 
지켜봤습니다. 우수한 의료제품도 의사들을 만나 판매처를 확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케이메디허브는 우수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와 마케팅까지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년 전부터 대표적 국제의료박람회인 독일 메디카와 두바이 아랍헬스 전시회에 
국내기업들을 7곳씩 선정해 참가비를 지원하며 공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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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도·도미니카공화국·태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와도 교류 중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고, 우수 연구진과 교류해 기술수준도 높이는 중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대구에서 ‘KOAMEX’라는 국제의료박람회도 개최해 의료기업들이 
교류할 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 한 달 전(’24.5.)에 인도 뉴델리에 출장 오셔서 인도의 주요 기관과 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인도는 전 세계 최고 인구를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산업도 
당연히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입주기업 중 여러 곳이 인도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인도로 진출하는 법을 상담해왔습니다.
   이에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5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IKCRI)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한민국과 인도 간 제약·의료기기 과학기술과 
산업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먼저 국내기업이 인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인도의 우수한 과학자들과 최신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인도의 많은 석학들을 만나 커뮤니케이션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사실은 매우 뿌듯한 성과입니다. 인도의 과학과 공학은 단연 독보적
입니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과학이 발달했다고 즉각적으로 성공시키기 어려운 시장
입니다. 의료제품은 신기술을 찾아내더라도 안전성을 입증해야 시장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독식한 의료시장에 대한민국이나 인도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하고 기술을 공유해 혁신적 신기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메디허브는 
많은 인도의 우수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IIT 델리(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인도공과대학 델리)는 IT 강국 인도의 
대표 공과대학입니다. 인도에서는 IIT 델리에 떨어진 학생이 스탠포드나 MIT에 
진학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높은 곳입니다. 랑간(Rangan) 총장은 케이
메디허브를 만난 자리에서 “헬스케어와 바이오 테크놀러지에 특히 관심이 높다.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어 케이메디허브와 공동연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바이오시스 대학(Symbiosis International University)은 학생 4만명 규모, 
95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소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의료영상분석센터 센터장인 
보로티카(Bhushan Borotikar) 교수는 “우리는 특히 불임연구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는 불임이 사회문제다. 심바이오시스대학은 ‘The world is one 
family’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지지한다. 케이메디허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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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화상회의와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라비야 국립공대(Malaviya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Jaipur) 패디
(Padhy) 총장은 “우리는 한국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원한다. 케이메디허브의 의료
기술시험연수원도 흥미롭고 인력교류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메디허브는 앞으로도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인도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첨단의료기술(신약,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 분야 한국과 인도의 협력 
추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인도는 세계 제약시장의 13%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바이오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FDA 인증 의약품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전 세계 
백신의 50%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됩니다. 인도 제약업 수출 규모는 연 240억 달러, 
수입은 약 70억 달러일 만큼 제약산업은 인도의 효자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의료R&D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4.6조원을 투자할 
만큼 의료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성장
시킬 수 없기에 연구개발까지 지원해 산업계를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정부가 조성한 
의료연구개발 지원 국가기관이 바로 케이메디허브입니다. 현재 케이메디허브는 
450여명의 연구진과 2,500억원 규모의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가 첨단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손을 잡는다면 분명 시너지를 발
휘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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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한-인도 첨단의료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인도는 원료의약품을 중국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최근 중국과 국경분쟁을 
일으키면서 인도는 의료시장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케이메디
허브와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는 발빠르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제약산업 교류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큰 분야
입니다. 실제 인도 대학들은 대한민국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보스턴 등과 
활발히 공동연구를 펼치고 있고, 인도를 거치면 미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진출도 용이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탄탄한 인도는 제조경험과 빠른 임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R&D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은 최신장비와 우수인력을 완비해두었습니다. 
이제 이 양쪽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주최하는 의료기기 박람회 KOAMEX 기간 중 6월 
22일(토) 인도 현지를 연결해 ‘첨단 의료기술 분야 한-인도 과학기술 협력’을 주제로 
김영호 센터장(IKCRI)의 강연 및 인도 주요 연구기관(IIT Delhi, IIT Kanpur, 
MNIT Jaipur, Symbiosis Unvi.) 교수들의 세미나 강연이 마련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케이메디허브와 한-인도 연구혁신센터(IKCRI)는 양국을 잇는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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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전 인도 뉴델리를 방문했는데, ‘인디아 게이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된 9만명의 병사 이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인도 독립을 이끈 
마중물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케이메디허브와 한-인도 연구혁신센터(IKCRI)는 ‘코리아-인디아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인도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 번성을 이끌어낼 초석이 될 케이메디허브를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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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활동 소개

▣ 한-인도 연구혁신센터(IKCRI) & 케이메디허브(K-MEDIhub) MOU 체결

 ○ 업무협약(MOU) 체결 개요 
   ▶ 일시 & 장소 : 2024. 4. 30.(월) 11:00,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사무실
   ▶ 협력분야 : 첨단의료(신약, 의료기기 등) 분야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 비고 : 인도공과대학(IIT Delhi 및 IIT Kanpur 등)과 인도 내 주요 연구기관

과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 지원(추진 中) 

▣ ‘제1회 한-인도 과학기술 네트워킹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개요
   ▶ Title : 1st India-Korea Science & Technology Networking Conference 2024
   ▶ Date & time : June 22, 2024, 13:30-16:30(Korea) & 10:00-13:00(India)
   ▶ Place : KOAMEX (Daegu Exco, for Korea side) & Online (for India side)
   ▶ Subject : India-Korea Biohealth Technology 
   ▶ Participant : India and Korea S&T experties
   ▶ Organization : IKCRI & KMEDI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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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KSTNC 2024 학술대회 프로그램

Time Contents Speaker

13:30-13:50, KST /
10:00-10:20, IND

(20 min)

Opening IKCRI & KMEDIhub

Greetings
Mr. Jin Young Yang
(President, K-MEDIhub)

Congratulatory remarks
Prof. N.P. Padhy
(Director, MNIT Jaipur)

13:50-14:50, KST /
10:20-11:20, IND

(60 min)

SessionⅠ
Advanced
medical
technology

(1) South Korea and India Cooperation 
in Advanced Medical Technology

Dr. Young Ho Kim
(IKCRI)

(2) Developing Translatable Droplet 
Microfluidic Technology for Personalized 
Therapy and Single Cell Analysis

Prof. Jatin Panwar
(IIT Delhi)

(3) Flexible and Wearable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Biosensors: An 
Emerging Tool in Healthcare

Dr. Prabhat Dwivedi
(IIT Kanpur)

14:50-15:00, KST /
11:20-11:30, IND

(10 min)
Break (Break Time)

15:00-16:20, KST /
11:30-12:50, IND

(80 min)

SessionⅡ
Healthcare
technology

(4) Indian Medical Device Market and 
KOREA-INDIA Collaborative Research Proposal

Dr. Jong-ryul Choi
(KMEDIhub)

(5) Polypyrrole Nanocomposite-based 
Flexible Sensor for Ammonia Detection

Prof. Kamlendra Awasthi
(MNIT Jaipur)

(6) Advancements in ssDNA Aptamer 
Engineering and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for POCT Diagnostics

Dr. Jee-Woong Park
(KMEDIhub)

(7)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Device: 
Emerging Concepts and Best Practices

Prof. Bhushan Borotikar
(Symbiosis International Univ.)

16:20-16:30, KST /
12:50-13:00, IND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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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KSTNC 2024 학술대회 초청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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